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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시장 컨센서스 충족
삼성증권, 2/4분기 영업이익 14.2% 증가 … 아모레는 2009년 수익개선 

삼성증권은 7월9일 화장품업종에 대해 2/4분기 영업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비중확대를 제시하고 아모레퍼시픽을 업종 최선호주로 유지했다.

박자미 애널리스트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양사의 2/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9.8%, 14.2% 증가해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우수한 영업실적은 대외 경제 변수의 불확실성에도 2/4분기 화장품 소비는 양호했기 때문이다”고 설명

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영업이익 증가세가 매출 성장세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2009년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8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높은 성장세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2008년 P/E 28.7배(글로벌 동종

업체 평균 대비 48% 할증)로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서 투자의견 보유와 목표주가 20만7000원을 유지한다”고 덧

붙였다.<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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